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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이 높은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와 함께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면접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야별 공간계획 지침 및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

다. 이러한 공간정보 조사결과를 통해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법정 공간계획 수립 시 각 분야에서 연계·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후변화, 공간계획, 환경계획, 도시방재, 공간정보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policy for linking and utilizing spatial data for resilient spatial planning 

against disaster due to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patial data in the fields 

of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To do so, spatial planning guidelines 

and the current status of utilizing spatial data in each field were identified by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and phone/face-to-face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nd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ists of spatial data were drawn up which can be utilized or linked with each other 

for developing an official spatial plan at a local government level.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policy 

plans were proposed to link and utilize spatial data among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field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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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00년만의 호우, 폭염, 폭설, 한파, 홍수 등 예측하지 못한 대

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환경의 고밀화, 복합화, 입체화로 인하여 재

난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및 연쇄적인 확산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법과 같이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친환경 

공간계획 기법이 도시계획 및 환경관리, 방재 부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강정

은 외, 2011; 김동현, 최희선, 2013). 

우리나라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관계부처합동, 2010)에서 공간정보

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재난/재해 부문의 적응 대책으로서 ‘적응을 고려한 방재기반 

강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기후변화 적응 친화적인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세부과

제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

함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

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과제

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2013)’에서는 2014년까지 사회안전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연계 

대상 정보 및 기관을 확대하여 2017년부터 고도화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3). 

‘도시․군 도시기본/관리계획’(도시), ‘시․군․구 환경보전계획’(환경),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방재) 등 도시, 환경, 방재분야 시․군․구 단위 법정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간계획 수

립 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들의 공유 및 연계 현황과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야 간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적응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은 도시와 커뮤니티가 기후변화로 인한 외생

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적응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회복력 있는 전

략을 수립하는 참여 기반의 의사소통적 계획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동현 외, 

2013).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과정이나 기법에 대하여는 이미 선행연

구가 진행되었고(김동현 외, 2014), 연구범위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회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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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모두 포함하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응

하는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도시지역1) 내에서 발생하는 풍수해2)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 환경, 방재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는 법정 공간계획 및 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각 분야 공간계획 수립 시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한다. 둘

째, 도시, 환경, 방재 각 분야별 법정 공간계획 및 지침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한다. 

셋째, 분야별 공간계획 관련 공간정보 제공 시스템․서비스나 공간정보지도 등 도시․

환경․방재 분야별 공간정보 현황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한다. 넷째,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 간 공간정보의 연계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Ⅱ.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3)

기후변화 적응관련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연구

보고서 등 문헌검토와 함께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여러 차례의 전화, 인터

뷰, 회의 등을 통해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 공무원(3인) 및 산․학․연 전문가(5인)

로부터 자문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local) 단위의 대응으로서 공간계획

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요소가 재해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

는 능력”인 도시방재력(urban resilience)4) 개념과 관련이 깊다.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 복원력, 회복탄력성) 개념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

으로부터 회복력을 형성하는 것을 결정적 요소로 인식하면서 재난관련 문헌에서 가장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대
책법 제2조(정의)].

3)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보고서 이외의 내용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작성.

4) 김태현, 김현주, 이계준(2011),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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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차

원의 대비에 관한 논쟁에 적용되고 있다(Yuzva and Zimmermann, 2012). Yuzva and 

Zimmermann(2012)에 따르면 회복력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은 공통적으

로 도시시스템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다학제간-범제도적 협력 등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시 도시를 구

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와 제도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다음

과 같은 정책 및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에 따른 계획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중 16개 광역시․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기초 시․군․

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 의무화에 대비하여 2012년에 20곳, 2013년에 

15곳, 총 35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를 중심으로 예산지원

과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및 도구

를 제공하는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임영신 외, 2013, p.21).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정책의 일환으

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 (I), (II)(2009, 2010)’를 비롯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국토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

향’ 연구(2012),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2013a),  ‘도시

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발전방안 연구’(2013b)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취약성 분

석방법 개발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5) 

관련 정책으로 2014년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는 선도 지자체 3곳(군산시, 

원주시, 창원시) 및 공모지자체 7곳(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인천광역시, 정선군, 청주

시, 홍천군)을 중심으로 재해취약성(위험성)을 분석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이용․

기반시설․건축물 대책 등을 수립하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6) 이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27일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군기본계

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

5) 국토연구원(2009; 2010; 2012; 2013a; 2013b) 참조.

6) 국토교통부(2014a, http://korealand.tistory.com/3456)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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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어 국토교통

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도시기후 변화대응 생태단지 조성기술 개발’(2008), ‘개

발제한구역 등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2013a), ‘지방하천 홍

수위험지도 제작기술 개발’(2013b)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기반의 기술개발 연

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8) 관련 부서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 녹색도

시과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옥상녹화, 녹색인프라(그린인프라)와 방재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및 공간정보 활용

과 관련하여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I, II(최희선 

외, 2009, 2010),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리뉴얼 전략 수립: 그린인프라의 방재효과 및 

적용방안’(강정은 외, 2011),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현황 및 개선방

안’(이상범 외, 2013) 등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기반의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안

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나가

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별도로 최근(2014년)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

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서울안전누리포털9)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

해 조사된 침수예상도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피소 현황, 

방재자원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환경계획과 도시계획, 도시계획과 방재계획, 

환경계획과 방재계획 간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으나 도

시․환경․방재 3개 부문 간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도시․환경․방

재 분야 법정 공간계획을 비교하고 예시와 함께 각 분야 공간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하

여 분야 간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7)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making.law.go.kr) 국회입법현황 참조.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8; 2013a; 2013b) 참조.

9) 서울시(2014, http://safecity.seou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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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 공간계획 및 공간정보 현황 분석

1. 공간계획 및 지침 현황 분석

도시/환경/방재 분야 공간정보의 제도적 연계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각 분야 공간계획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와 관련하여 최충익, 강보영(2014)은 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

가법령정보센터 분야별 분류에 따른 29개 공간계획 관련 법률과 52개 환경 관련 법률의 

연계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결정도와 연결중심성에서 공간계획 관련 법률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른 공간계획 관련 법들과 가장 연계정도가 높고 

중심이 되는 대표 법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법률 중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제외하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연결정도와 연결중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환경 관련 법 체계에서 중

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재분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연구의 대상인 풍수해와 관련된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신진동, 김태현, 김현주(2012)는 방재력 관점에서 도시방재와 연관성을 갖

는 154개 법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하여 각 법률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공간계획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간계획(개발) 분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해대

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꼽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에서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공간단위 법정계획인 ‘도시․군 도시기본/관리계획’, ‘시․군․구 환경보전계

획’,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 및 수립지침을 검토하고 

분야별 공간계획을 비교하기로 한다.

향후 공간정보 연계․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공간계획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틀로써 소관부처, 근거법, 수립단위, 주체, 목표연도, 갱신주기, 작성지침, 축척, 

자료수집방법, 조사항목, 계획항목 등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세 분야 공간계획 모두 해당 근거법 및 작성지침에 따라 시, 

군 단위로 시장, 군수가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재정비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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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년이고, 도시기본/관리계획의 경

우 광역시 내 군은 제외되는 반면, 환경보전계획은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고, 필요시 

인접 지역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공간계획 도면의 축척은 분야별 계획마다 차이가 있다. 도시기본계획도는 1/50,000 

또는 1/25,000을, 관리계획도는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1/1,000 또는 1/5,000을, 풍수해저

감종합계획도는 시가화용지의 경우 1/1,000, 시가화 예정용지 및 그 밖의 지역에 대해

서는 1/5,000을 수치지형도에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전계획은 축척과 관련된 별

도의 지침이 없고 자연경관분야 계획에 대해서만 1/25,000 또는 1/10,000으로 작성하도

록 수립지침에 명시되어 있었다. 

자료수집의 경우 세 분야 모두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

데 조사항목 중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련 

자료를 공유․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환

경지리정보(EGIS)와 같은 환경측정․정보망과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되는 풍수

해저감종합계획 자료들은 다른 분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계획 항목과 연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 공간계획에 따른 조사항목들이 서로 다르고 활용되는 공간자료의 종류가 방

대함에 따라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는 각 공간정보의 소관기관, 축척 및 해상도, 자료형

태, 수집 및 갱신주기, 공간단위 및 범위, 공개대상 및 범위, 근거법, 출처 등을 각각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자료들은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치지형도, 행정구역경계, 용도지역지구도 등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토지이

용을 나타내는 기본 정보로서 각 분야 공간계획에서 모두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적

응과 관련하여서는 하천 및 재해관련 주제도들(하천현황도, 재해지도, 산림공간정보 

등)이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0)

10) 분야별 공간계획에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별 공간자료 목록들은 김태현 외(2014)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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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환경·방재 분야별 법정 공간계획 비교

항목 도시·군 도시기본/관리계획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소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수립

단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광역시 내 군 제외)

시, 군, 구(자치구)

(필요시 인접 지역 일부 포함 가능)
시, 군

주체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목표 기본: 20년/관리: 10년 10년 10년

주기 5년마다 재정비 5년마다 변경 가능 5년마다 수립

작성

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축척

기본계획도: 1/50,000 또는 

1/25,000

관리계획도: 1/1,000 또는 

1/5,000 (수치지형도 포함)

별도 지침 없음

(자연경관분야: 1/25,000 또는 

1/10,000)

시가화용지: 1/1,000 

시가화 예정용지 및 그 밖의 지역: 

1/5,000 수치지형도에 표현

자료

수집

통계자료, 관련보고서, 

현장조사(기초조사)

문헌·통계자료, 현지조사, 

주민의식조사, 환경측정·정보망
자료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조사

항목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재시설, 재정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환경, 

지역지구환경, 행정재정현황  

일반현황(행정, 인문, 자연, 

방재현황), 풍수해현황(연도별, 

주요 풍수해), 관련계획(방재, 

토지이용, 시설정비계획)

계획

항목

도시기본계획구상도

도시관리계획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계획 등

부문별 계획: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경제-사회의 통합, 

지역 및 지구환경

기본개요, 기초현황조사,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자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환경부(2007),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2. 분야별 공간정보 현황

이 절에서는 도시/환경/방재 분야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들을 중심으로 공간자료 제공 항목들을 조사․정리하였다. 공간정보 예시는 분야별 공

간정보 간 연계․활용을 위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특정 지점을 선정하여 같은 공간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분야별 공간정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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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분야

공간계획과 관련한 도시 분야 공간자료 제공 시스템 및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도시 분야 공간자료(지도)

명칭 및 URL 자료항목(레이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http://www.nsdi.go.kr

건물, 도로, 철도, 하천, 지적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기타지형지물부호 

및 실시간교통정보, 기상정보, 농수산물가격정보 등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

https://www.nsic.go.kr
수치지도, 항공사진, 일반/민간  공간정보, KLIS데이터, 지적데이터 

vworld(공간정보 오픈플랫폼)

http://www.vworld.kr

2D 

공간정보
배경지도,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3D 

공간정보

위성영상, 해저지형, 수치표고모델, 국내 및 해외 주요 

도시의 고정밀 영상과 3차원 건물 등

기타 국가공간정보 및 행정정보 등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UPIS) 

http://upis.go.kr

토지 필지별 용도지역/구역/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http://luris.mltm.go.kr
일반/항공지도 및 지번보기, 지번 별 토지이용계획 및 행위제한내용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http://klis.seoul.go.kr

부동산정보(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gis.kostat.go.kr

통계자료 집계구별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통계

통계지역

경계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전체/시도/시군구/읍면동), 

도시화지역, 도시권경계, 집계구경계

센서스지도 DB설계, 하천, 건물,  도로, 철도, 등고

자료: 각 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자문자료.

도시 분야에서는 분산된 국가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

계(NSDI)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유통망을 통합하여 단일 운영 및 관리하는 국가공간정

보유통시스템(NSIC)에서 주요 공간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vworld에서는 통합지도서비스, 개발자센터, 데이터센터, 참여서비스, 3D 데스크톱 등을 

통해 사용자의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

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UPIS)에서는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

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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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world 2D 공간정보

자료: http://www.vworld.kr

a) vworld 3D 공간정보

자료: http://www.vworld.kr

에서는 각종 토지이용규제 정보들을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는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정보를 지자체별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

다. 이 밖에 통계청에서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공간통계자료, 통계지역

경계, 센서스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vworld에서 제공하는 2D, 3D 공간정보들은 도시계획 수립 시 배경지도로서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점차 고밀화, 입체화, 복잡화되어 가는 도시환경 속에서 평면적

인 토지이용계획만으로는 입체적인 기능 배치 및 방재계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각종 사업 경계나 위험지구들을 포함하는 다른 주제도와 결합하

면 새로운 정보의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vworld에서 제공하는 2D 공간

정보인 용도지역지구도와 UPIS, LURIS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 경계, 재해위험지

구 등의 공간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주거지역이나 재개발사업지구가 침수

위험지구 또는 산사태위험지구 등과 중첩되는 곳을 확인하면 vworld 3D 공간정보를 

통해 해당 지점의 입체 지형 및 3차원 건물 영상을 확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이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도시 분야 공간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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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PIS 서울도시계획포털(각종사업경계)

자료: http://urban.seoul.go.kr

d) LURIS토지이용(자연재해/침수위험지구)

자료: http://luris.mltm.go.kr/

2) 환경 분야

환경 분야에서는 산림, 생태계를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적응 정보 등을 포함하는 주제도가 다양한 축척으로 제작되고 있다. 

국토환경정보센터(NEINS)에서는 환경공간정보 및 유관기관 공간정보들에서 제공

하는 주제도 및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메타정보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글

맵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정보시스템(WebGIS)상에서 국토환경테마 콘텐츠 자료를 연

계하여 콘텐츠 위치 및 관련정보현황 등 ‘지도로 보는 국토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토지피복지도나 생태자연도, 환경용도지역지구도 등의 환경주제도는 환경

공간정보서비스(EGIS)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는 

법제적 평가항목(57개) 및 환경생태적 평가항목(8개) 등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환경적 가치를 전국 5개 등급으로 구분한 평가도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포함한 환경주제

도들과 함께 토지이용규제지리정보(KLIS), 산림지리정보, 문화재지리정보 등 환경영향

평가 관련 정보를 지도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평가지리정보 및 공간분석(경사도, 절/성

토, 표고/능선분할, 지형축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적응정보시스템(CCAIS)에서 미래기후변화 시나리

오 스케일 상세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항목, 3차원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자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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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연계자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산림공간

정보서비스(FGIS)에서는 토양, 임상, 표고 등 산림의 속성정보 및 위치정보를 항공사

진, 위성영상, 산림행정과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 체계를 통해 등산로,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백두대간보호지역도, 맞춤형조림지도,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임도

망도 등의 산림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1)

표 3  환경 분야 공간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시스템

명칭 및 URL 제공자료

국토환경정보센터(NEINS) 

http://www.neins.go.kr

‘환경공간정보’와 ‘유관기관 공간정보’와 관련한 주제도 및 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기초 정보, 관련메타정보현황 등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

http://egis.me.go.kr

토지피복지도(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생태자연도, 

환경용도지역·지구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http://ecvam.kei.re.kr

환경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를 전국 5개 등급으로 

구분한 평가도(법제적 평가항목 57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8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SS)

http://www.eiass.go.kr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지 지리 정보, 토지이용규제지리정보(KLIS), 

산림지리정보, 문화재지리정보, 환경주제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백두대간, 행정경계, 수치지형도

기후변화적응정보시스템

(CCAIS)

http://ccvgis.kei.re.kr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 스케일 상세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항목, 

3차원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자료, 온실가스 연계자료

산림공간정보서비스(FGIS)

http://fgis.forest.go.kr
토양, 임상, 표고 등 산림의 속성 및 위치정보, 항공사진, 위성영상 

자료: 각 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자문자료.

환경 분야 공간정보 중 토지피복도는 위성영상을 기초로 한 토지피복정보뿐만 아니

라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을 반영한 지도로서 공간계획 수립 시 타 분야 공간정보와의 

연계․활용 가능성이 높다. 토지피복도는 해상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

누어지는데 시․군․구 지자체 단위에서는 중분류, 세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면 다

11) 기타 보고서에서 작성된 환경관련 공간정보 및 서비스/시스템 현황 목록은 최희선 외(2010), pp.319-323; 이상범 외(2013), 
p.6; 환경부(2013a), pp.252-25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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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통계

지역경계와 중첩하면 시․군․구나 읍․면․동, 또는 집계구경계 내에 어떠한 용도의 

토지가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ArcGIS와 같은 공간정보 분석틀

을 사용하면 두 분야 간 공간정보의 중첩을 통해 도시지역 내수침수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불투수층 면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불투수층 토지 중 

주거, 상업, 공공시설, 공원 등이 각각 차지하는 면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위한 공간

분포 및 우선순위 결정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  환경 분야 공간정보 예시

a)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 http://egis.me.go.kr

b) 세분류 토지피복도

자료: http://egis.me.go.kr

3) 방재 분야

방재 분야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전국단위 12종의 재난관련시

스템 정보들을 종합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NDMS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일부로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 기상청, 홍수

통제소, 도로공사 등 4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223종 재난정보를 유형별로 집계하여 

GIS상에 표출하고 타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실시간 연계․공동 활용하는 시스

템이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웹기반 풍수해제도 통합운영관리시스

템’도 구축되었다(국립방재연구원, 2011). 하지만 이들 시스템은 내부망을 통해 재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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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공무원에게만 공개되며 공간계획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은 제한적인 상태로서 활용

에 한계가 있다.

국가재난정보센터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구축된 홈페이지로서 종합상황실, 재난대비 행동매뉴얼, 재난통계․기록, 

민원․참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는 시․도 단위의 ‘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생활안전 및 재난정보 공유 사이트인 ‘서울

안전누리’에서는 수해, 제설, 대피소, 풍수해, 재난시설물 정보 등을 지도상에서 표출하

여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

풍수해와 관련하여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서는 과거대비 현재 

시점의 전국 하천 유출현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유출량의 상태를 기준

색상(적색, 녹색, 청색)으로 표현한 물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정보시스템

(RIMGIS)은 전국 국가하천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공간계획과 관련된 홍수위

험지도 원본은 국토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하천관리자 및 방재담당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위성/기본지도 및 지적도 

위에 산사태 위험을 1~5 등급으로 나눈 산사태위험지도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

고 있다.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14년 10월 인터넷(www.safemap.go.kr) 및 모

바일 앱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생활안전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3)

12) 기타 보고서에서 작성된 방재관련 공간정보 및 서비스/시스템 현황 목록은 최희선 외(2010), p.150, p.269; 경기개발연구원
(2012), p.57;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3a), p.94;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3b), p.50 등 참조.

13) 안전지도의 제작과정과 기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2014) 생활안전지도 포털 사이트 
(http://www.safemap.go.kr) 세이프티매거진 및 자료실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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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방재 분야 공간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시스템

명칭 및 URL 제공자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

[홈페이지 없음]

중앙·시도·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상황전

파시스템,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관리정보 DB센터, 재난알리미 앱,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 시스템, 풍수해보험업무지원시스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재해문자정보시스템, DMB재난경보방송시스템, 

재해상황분석판단시스템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https://www.safeworld.go.kr

4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223종 재난정보: 재난상황정보,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 관측정보, 기타정보

국가재난정보센터 

http://www.safekorea.go.kr
종합상황실, 재난대비 행동매뉴얼, 재난통계·기록, 민원·참여

서울안전누리 

http://safecity.seoul.go.kr

수해정보(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제설정보(제설함, 염화칼슘 

보관함, 제설 전진기지), 대피소정보(무더위쉼터, 민방위대피소, 

수해대피소, 구호소), 풍수해정보(자치구 및 지구별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난시설물정보(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

http://www.wamis.go.kr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이수, 수도, 환경생태, 자연재해, 

지형공간 자료

하천관리정보시스템(RIMGIS)

http://www.river.go.kr

하천정보, 하천기본계획보고서, 홍수위험지도, 하천행정업무지원,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지침 등

산사태정보시스템 

http://sansatai.forest.go.kr

산사태위험지도(5개 등급), 지적도, 도곽Index(1:5,000, 1:25,000, 

1:50,000지질도), 위성/기본지도

생활안전지도

http://www.safemap.go.kr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지도 등 4개 분야별 

위험이력(통계), 관심정보(현황, 예측), 안전길잡이(지침) 등

자료: 각 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자문자료.

공개된 자료 중 서울안전누리의 풍수해 정보지도에는 과거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

도를 지도상에 면적으로 표출하여 공간계획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

에서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에서도 대한지적공사 침수흔

적도, 한강홍수통제소 홍수범람위험도, 산림청 산사태 위험도 등을 vworld와 연계하

여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서비스제공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WAMIS 자연재해 항목에

서 제공하는 행정구역별 홍수피해 및 침수실적조사 자료는 표나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고, 서울지역 홍수위험지역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연계 활용에 한계가 있다. 

RIMGIS자료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개방되어 있어 구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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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재 분야 공간정보 예시

a) 풍수해 정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자료: http://safecity.seoul.go.kr/

b) 산사태위험지도

자료: http://sansatai.forest.go.kr

Ⅳ.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 방안

1. 도시와 환경

도시 및 환경 분야 공간계획 연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환경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이 되도록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

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시 전산화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12조에 근거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17조에 근거한 ‘국

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조사 자

료는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도정보의 GIS화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과 과거 데이터의 정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료의 관리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기반으로 하되, 목적에 따라 국가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등을 활용한 집계,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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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등 관련 국

가계획과 연계하여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및 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 각 부

문을 체계적․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지역의 지리적, 사

회․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계획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

조에 따라 양호한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도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서는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립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시․군․구의 장

기적인 환경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환

경보전계획이 도시기본/관리계획과 상호연계와 조화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시 고려해야 할 환경보전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간화

된 계획 수립, 즉 ‘공간환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간화된 환경정보를 활용

하고 환경매체별 정보와 지리정보체계를 연계하여 공간화된 환경정보를 생산하고 공

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도시 분야의 도시․군기본/관리계획과 환경 분야의 환경보전계획, 특히 공간

환경계획은 서로 연계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계획 수립지

침에서도 각각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야 간 공간계획과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시한 생태축계획, 수도권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광역녹지생태축 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시한 자

연생태 분야 공간관리계획(생태네트워크) 등을 연계․활용하면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 및 개발 축과 연계하여 환경측면에서 설정하는 생태축 및 보전지역의 

설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14)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

간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공간정보 기반은 취약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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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분야의 공간정보들인 지형이나 건물, 도로 등 기초지도의 해상도는 매우 높게 

구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을 고려한 주제도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 분야인 기후변화적응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미래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기온, 강수량, 습도 등의 예측 자료는 공간해상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 실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공간계획 시 활용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고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

도는 고도화를 통해 축척 1/5,000 수준으로 작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환경부, 

2013a, 2013b), 지자체에서 작성되고 있는 1/5,000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나 임상도, 

높은 해상도(30m, 5m, 1m 격자 단위)로 작성되는 대․중․세분류 토지피복도 등은 도시 

분야 기초지도들과 직접 연계․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개발의 친환경성을 유도하고 자연훼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서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과의 연

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정보 구축을 위해 국토조사와 자연환경조사의 

통합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5)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이나 환경

보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UPIS)과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를 연계하

여 기초조사를 하는 등 공간정보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기본/관리계획 수

립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환경과 방재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계획 간 법․제도적인 연계 근거

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도시-환경 분야와 달리 환경-방재 분야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분야 간 연계 필요성에 비해 법․제도적 연계 근거는 상대적으

로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 부터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되는 부문

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

14) 최희선, 박주현(2011), p.6 참조.

15) 최희선, 최준규, 박지현(2012), p.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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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들

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단위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대책 수립을 위해 각 분야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분석과 관련하여 환경 분야에

서는 기후변화적응정보시스템(CCAIS)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항목에 대한 공간분

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고, 재해 분야에서는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

립기준에서 GIS를 활용하여 장래에 예상되는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풍수해위

험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야 간 공간정보의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

계획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자연재해대책

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재해발생지역 현황이

나 재해발생 예상지역 현황과 재해발생 위험지역 관리계획, 재해저감 및 위험개선계획 

등 공간환경관리계획 등을 연계하여 자연재해 분야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6) 

또한, 공간환경계획에서 보전 및 관리지역, 개발회피지역 등을 설정할 때 자연재해 분

야 기본공간자료와 재해발생지역 현황, 재해발생 예상지역 현황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 

가능하다.

자연재해 분야 공간환경계획을 위한 조사 항목으로서 지정학적․유역적 위치나 행

정구역, 인구 및 산업, 토지이용, 자연현황 등 일반사항과 도시계획사항, 하천 및 수계

현황, 방재시설 현황, 방재관련 지구지정 현황, 풍수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환경 및 

방재 분야 공간자료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17) 구체적으로는 수치지형도나 수치

고도자료와 같은 기본 공간 자료와 함께 지자체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침수예상

도, 홍수범람위험지도, 하천홍수위험지도, 재해위험지구 현황도, 수해상습지 현황도, 

산사태 위험지도, 방재관련 지역․지구도, 지진해일 위험지도 등 재해발생지역 및 재

해발생 예상지역 현황과 관련된 공간정보들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18)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이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

자체에서 작성하는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 자료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RIMGIS), 산림공간정보서비스(FGIS),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등에서 제공하는 하

16) 최희선 외(2010), pp.147-148 참조. 

17) 최희선 외(2010), p.149 <표 3-52>“자연재해 분야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항목”참조.

18) 최희선 외(2010), p.150 <표 3-53>“자연재해 분야의 공간정보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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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수위험지도, 산사태위험지도, 토지피복지도 등의 공간정보들을 연계하여 기초조

사를 하고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공간정보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

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이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등에 반영하는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책

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2014.5.14.일부개정)이 2015년 5월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와 같은 자연재해 경감 협의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시에도 이러한 

공간정보들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3. 도시와 방재

도시 및 방재 분야 공간계획 연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6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시․도 풍수해종합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도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에 따른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

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천법｣ 제21

조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함께 홍수피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

수위험도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홍수피해상황조사

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시․방재 분야 공간계

획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방재 및 안전 부문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으로서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도시환경의 

여건변화로 인한 재해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

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 미기후 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취약성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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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재계

획 부문에서는 “시․군의 규모 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가 확대되

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계획 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에 의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향후 도시-방재 계획 간 연계를 위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는 “풍수해위험지구를 중심

으로 피해영향권 내에 위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각종 위험지구와 방재취약시설, 인

구집중시설, 방재거점시설, 방재시설 등을 같이 표시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도시-방재 

분야 간 공간계획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 연계와 관련해서는 방재 분야 공간정보 대부분이 일반인 비공개 자

료이고 원본 자료는 재난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되는 침수흔적도나 홍수위험지도 등을 제외하

고는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위험 정보를 포함하는 시․군․구 단위의 방재주제

도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방재 분야 

공간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 상의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

의 위험지구(하천, 내수, 토사, 사면, 바람, 해안재해),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하는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 등 법률상 용어의 통일과 함께 면 개념의 위험분석을 통해 개발입지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등 도시계획과 연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요

구된다(오국열 외, 2014). 이에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산림청은 2013년 7월 24일 ‘도

시방재 DB 연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산림청), 

홍수 위험지역(소방방재청) 등 다양한 재해 정보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국토부)에 연

계하기로 합의”하고 온라인(www.upis.go.kr) 접속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조회

하여 효과적으로 도시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13).

풍수해저감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현황과 함께 두 계

획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분석 결과,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기

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고 풍수해 위험지 조사 분석에서 토지이용변화나 공간적 

영향범위, 인구․토지․도시계획규제 등의 요소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도시계획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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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부문계획에서 재해위험도 분석 절차가 없는 등 두 분야 계획 간 연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도시계획측면의 강화, 두 계

획간의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 위험지구의 반영, 계획 간 

연계를 위한 전문가 참여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경기도의 운영관리 및 역할 등을 정

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도시 분야와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의 연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

년도 중앙부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서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범죄․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간정보 구축(국토교통부)’을 제시하

고 있다(국토교통부, 2014b). 이 계획에서는 공간정보기반의 범죄, 재해․재난 관련 위

험요인을 사전에 감지․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폰 재난재해 정보, 풍환경 모니터링 등 지능형 방재 서비스 요소기술 개

발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정책적 대안들을 통해 계획 및 공간정보 간 

연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시/환경/방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공간계획을 위해 도

시, 환경, 방재 각 분야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들이 작성되고 해당 분야 공간계획에 활용

되고 있다. 또한, 도시와 환경, 환경과 방재, 도시와 방재 분야 간 공간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 법제화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분야별 공간계획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같이 국가적 단위의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방안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소관부처들이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에서는 앞서 분야별 공간정보 도면을 통해 예

시로 제시했듯이 다른 분야 공간정보들을 공유하고 연계․활용할 경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 연계․활용은 미흡한 단계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각 분야에서 수립되고 있는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들과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공간정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표준화된 작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

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 훈령)’과 환경부의 ‘공간환경계획 수립

지침’, 소방방재청 소관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명시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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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등에서 공간정보의 작성/갱신 주기, 축척/해상도, 공간단위/범위 등을 일치시키면 

향후 어떠한 목적에서든 도시․환경․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의 연계․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간계획 및 개발 용역 수행 시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형태(예를 들어, SHP, DWG 등 벡터 파일 또는 JPG, TIF 등 래스터 이미지)의 데이

터 구축을 의무화하고, KLIS 시스템 등 현황구축 자료에 지자체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연구원도 접속, 활용 가능토록 개방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현

황조사의 목록과 작성방법, 데이터 관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많은 현황자

료를 구축한 도시․환경․방재 분야 간 데이터를 연계시킬 수 있는 표준화 방안을 수

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국민안전처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

는 데이터를 융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분야별로 수집, 저장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을 빅데이터 개념

으로 이해하면, 이를 2차, 3차 가공하여 새로운 기능과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에 개방하고, 우수 활용사업 아이디어를 공모 등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

하며 분야 간 공간정보의 연계․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국토부의 국가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SS),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인 CCGIS(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 등 도시․환경․방재 분야 공간계획 지원도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해상도 공간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후변화 공간정

보 DB(CCGIS DB)’와 같은 새로운 자료(정보)를 생성하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을 통해 제공,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시키는 것도 대안

이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공간계획의 수립지원

을 위해 도시․군기본/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

침(환경부), 도/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방재청) 등 도시․환경․방

재 분야 공간계획 수립지침을 개선․보완하여 공간정보의 공유 및 연계를 위한 계획지

침별 개정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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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 도시․환경․방재 분야에서 

수집되고 있는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공간계획 연계 연구 및 정책 현황 조사 결과 도시계획과 환

경계획, 환경계획과 방재계획, 도시계획과 방재계획 간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및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환경․방재 3개 부문 간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각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항목의 경우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등 일부 항목

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 간 공간자료 공유 및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분야 공간정보 제공 서비스/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간자료 제공 항

목들을 조사한 결과 각 분야별 공간계획에 따른 조사항목들이 서로 다르고 공간자료의 

종류가 방대함에 따라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는 각 공간정보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토지이용 등을 나타내는 기본 도면들과 함께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하천 및 재해관련 주제도들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분야 간 공간정보의 연계방안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책적 활용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분야의 통합적 계획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하며, 도시․환경․방재 각 분야 간 공간정보 연

계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학술적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을 위한 공간계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

간정보들을 정리하여 연계․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간

자료 현황 및 연계․활용 조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관련 연구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풍수해 방재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단지 설계를 위한 지침 

개발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대책 수립과 세부시행계

획 작성 시 본 연구에서 정리된 분야별 공간계획 및 공간자료 현황과 각 분야 간 연

계․활용방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재해 분야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추진과제 중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지역 분석 및 적응방안 마

련(국토부)’, ‘기후변화 적응 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국토관리체제 구축(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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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환경부)’, ‘안전한 국토기반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방재청)’ 등의 세부시행

계획 수립 시 본 연구 결과를 적용 가능하다. 더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도시․군관

리계획 수립지침(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도/시․군 풍

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방재청) 등 도시/환경/방재 분야 관련 공간계획 수립

지침을 개선․보완하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계획의 단위를 시․군․구에 한정하여 향후 국가-광역-기초

지자체 단위계획 간 공간정보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

한 재해의 범위도 본 연구에서 다룬 풍수해 이외에 태풍이나 가뭄, 산사태 등에 적응하

기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자료의 실질적인 연계와 관련하

여 각 공간정보자료의 생산목적/근거, 품질관리 주체, 메타정보 존재 여부 등 자료의 

공인여부 및 품질관리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공간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분류 및 개념 정립 등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실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를 위한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부처 간 공간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하

여 도시, 환경, 방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가 서로 소통․협력함으로써 정부 3.0 국정

기조의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하고도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초

로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현

110

참고문헌

<국내 자료>

강정은 외. 2011.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리뉴얼 전략 수립: 그린인프라의 방재효과 및 적용방안｣.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12. ｢도시방재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______. 2013. ｢풍수해저감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관계부처합동. 2010.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______. 2013.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국립방재연구원. 2011. ｢웹기반 풍수해제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a. ｢생활안전주제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______. 2013b. ｢Web기반 방재GIS 플랫폼 및 활용서비스 모델 개발｣.
국민안전처. 2014. ｢생활안전지도｣. http://www.safemap.go.kr [2014.11.27]

국토교통부. 2013. ｢산사태‧홍수 등 우리 동네 재해정보 한눈에 확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2454 [2014.10.29]

______. 2014a.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http://korealand.tistory.com/3456 [2014.10.29]

______. 2014b.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국토연구원. 2009.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______. 2010.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______. 2012.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 - 국토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______. 2013a.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______. 2013b.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발전방안 연구｣.
김동현 외. 2013.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 2014.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II)｣.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김동현, 최희선. 2013. “수변지역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 (LID) 적용을 위한 계획과정 도출 및 모의

효과". ｢환경정책연구｣ 12(1): 37-58.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을 위한 도시, 환경, 방재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111

김태현, 김현주, 이계준. 2011. “재난관리를 위한 도시 방재력(Urban Resilience) 개념 및 기능적 

목표 설정”. ｢한국안전학회지｣ 26(1): 65-70.

김태현 외. 201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활

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시행 2014.9.30.)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시행 2013.4.15.)

법제처. 2014.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making.law.go.kr [2014.10.31]

서울시. 2014. ｢서울안전누리｣ http://safecity.seoul.go.kr [2014.10.31]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소방방재청 고시](시행 2012.8.23.) 

신진동, 김태현, 김현주. 2012. “방재력 관점의 법률 분석을 통한 도시방재력 강화방안”. ｢국토계획｣ 
47(1): 185-197.

오국열 외. 201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물과 미래｣ 47(2): 98-103.

이상범 외. 2013.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

임영신 외. 2013.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

최충익, 강보영. 2014.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환경정책

연구｣ 13(2): 39-63.

최희선 외. 2009.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______. 2010.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II: 광역시․도 단위 

적용 사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희선, 박주현. 2011. “‘공간화(Spatialization)'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효용성 확

보 방안”. ｢환경포럼｣ 15(5).
최희선, 최준규, 박지현. 2012.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도시기후 변화대응 생태단지 조성기술 개발｣.
______. 2013a.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
______. 2013b.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기술 개발｣.
환경부. 2007.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김태현

112

______. 2013a.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
______. 2013b. ｢2013년 국가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사업｣.

<국외 자료>

Yuzva, K. and M. Zimmermann. 2012. "Introduction: Toward the Resilient City". Resilient 

Cities 2, pp. 101-103. Otto-Zimmermann, K. ed. Netherlands: Springe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6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BleedOffset [
        0
        0
        0
        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sRGB IEC61966-2.1)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tru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arksOffset 6
      /MarksWeight 0.25000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ageMarksFile /RomanDefault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